
2014년 새해가 되고 얼마 뒤 교회에 기쁜 

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

수정 대주교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추기경이 

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내 프란치스코 교황님

이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교회 내에서 

조심스럽게 퍼졌습니다. 교황님이 우리나라

를 방문하게 된다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

1989년 서울 세계 성체대회로 방한한 이후 25

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경사가 될 터였습니다. 

소박하고 격식에 덜 얽매인 자유로운 새 교황의 모습에 

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. 국내의 교회 소식란도 늘 프

란치스코 교황님의 일정과 메시지 등으로 가득 찰 정도였

습니다. 교황청은 2014년 봄,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

방문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. 교황님의 방문은 윤지

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식과 대전교구

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루어

진다고 했습니다. 8월 중순은 보통 교황님의 여름휴가 기

간인데 휴가 대신 한국 방문을 선택한 것입니다. 교황님

의 방한은 서울주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

한번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서울주보는 정확

하고 유익한 교황 방한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특보 제

작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. 서울주보팀은 

교황청의 홍보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황님의 동

정과 말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한국 교회의 방한

준비위원회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신자들에게 소상하

게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. 

서울주보 특보 1호는 4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. 1면

에 말씀과 함께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교황님의 인상적

인 사진을 실었습니다. 2~3면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

추기경의 “교황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

상”이란 주제로 인터뷰 기사도 준비했습니

다. 염 추기경은 추기경 서임식 때 있었던 에

피소드도 소개했습니다. 공식 발표 전이지만 

이미 교황님께서는 한국 방문을 결심한 상태

라 전례 중 염 추기경에게 인사를 하는 짧은 

와중에도 “나는 한국을 사랑한다.”고 했고 염 

추기경도 “우리 한국인들도 교황님을 사랑한

다.”라며 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리고 

4면에는 교황방한준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자세하게 전

했습니다. 로마에서 4월 초에 있었던 전례, 홍보회의 과

정과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의 부탁 

말씀도 소개하고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문과 서울대교구 

홍보국이 제작한 로고 발표와 해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  

이런 형태의 교황 방한 특보는 2014년 12월까지 매달 

마지막 주마다 발간되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

자료집 역할뿐 아니라 서울주보는 특별한 언론 기능을 담

당하기도 했습니다. 6월 29일 서울주보 특보는 다른 언론

에서 보기 힘든 교황청 대변인 <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

님>과의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고, 8월 15일 서울주보

에 게재된 염수정 추기경의 “교황님께 드리는 편지”는 유

명 일간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진풍경(?)이 연출되기도 

했습니다. 8월 31일의 특보는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

사진과 메시지로 보여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사진첩이었

습니다. 교황 방문을 통해 당시 서울주보의 자긍심과 책

임감은 아마 최고의 상태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

교황 방문 특보들만으로 책을 엮으면 아마도 세상에서 

하나밖에 없는 책이 출간될 것 같은 생각은 너무 과장된 

생각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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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4월 27일 주보 특보


